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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식  작성일20 23-0 3-27 21:30 :42

설레고 두근거려 벌써 가슴이 헤집어져 온다. 

먼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저만치 아른거리기만 함은 

앞날의 벅찬 기개를 감당할 품고 있으리라

나상규  작성일20 23-0 3-20  14:27:51

봄소식과 함께 드뎌 해상왕 장보고가 등장하는군요. 

장보고의 활약과 청자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가 더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을  작성일20 23-0 3-20  12:19 :43

꽃 

햇볕 드는 쪽에 목련, 개나리, 벚꽃이 

애간장을 풀어 헤치는 3월 중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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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간장을 풀어 헤치는 3월 중순이다. 

궁복이 그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장보고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는 이제 청해진으로 나아가리라.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재조명되어야 할 인물이 장보고라고 생각한다. 

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역사에서 ~이랬더'라면'은 꽤 좋아한다. 

장보고가 통일신라를 접수하여 한중일 중계무역으로 나갔더'라면',  

그래서 고조선처럼 동북아 강국으로 나아갔더'라면',  

그 후예들의 개척에 의해 호주가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더'라면'. 

정 족장 불대장이 가마에 불을 붙일 때,  

현대사의 박태준이란 인물의 포항제철 고로 화입식 장면이 떠올랐다. 

등소평이 중국에 제철소를 지어 달라고 했을 때,  

신일본제철 회장이 거절하면서 했다는 

'중국엔 박태준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말과 함께. 

박태준이 일본 와세다대와 육사를 나온 군인 출신이고,  

장보고는 당나라 무장 출신이다. 

장보고란 인물이 그 이름에 맞는 꽃을 

어떻게 피워나갈지 점점 더 궁금해진다. 

AI시대 또 다른 장보고를 기대하면서...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창열  작성일20 23-0 3-19  21:12:21

해상왕 장보고가 이렇게 등장하는군요 

를 담은 이름 풀이를 알게 되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얄팍한 내 지식의 퍼즐이 맞아가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운명 설계도가 있다고 하더니 정년과 궁복이 미래 운명을 꿈꾸며 나아갈 길을 모색해가는 모습이 마치 여명이 어둠을 거치며 밝은 세상의 형체를

눈앞에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오행 중 ⽊의 기운이 충만한 봄에 토기가마 불통에 불을 넣어 상승하는 불기운이 꿈을 펼쳐가는 두 젊은이의 미래를 암시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읽는 행복,  배워가는 기쁨이 두 배입니다.

김천국  작성일20 23-0 3-19  17:41:43

탐진의 봄이오는 모습이나 강진의 봄이오는 모습은 다른듯 같겠지만 선생님 글속의 봄이 오는 소리는신라말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생동감이 넘칩니다 

정년. 궁복과 터를 잡고 전각을 짓기 시작하는 쌍계사를 그리고 정년네 첫 가마굽는 날 돼지잡고 고사지내는 곳에 저도 함께 동행한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보고의 모습이 살포시 비치며 다음을 기대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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